
김정렬 차관, "하늘드림재단, 조종사 꿈 잇는 희망사다리 될 것”강조

14일 하늘드림재단 출범식서 조기정착․조종인력 양성 전문기관 성장 당부
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일(금)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출범식

(한국공항공사 1층 스카이홀)에 참석했다.

ㅇ 출범식에는 하늘드림재단 장호상 초대 이사장, 한국공항공사, 인천

국제공항공사 및 국적항공사, 훈련기관, 금융기관 등 총 19개 기관 

대표자와 예비조종사 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.

□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하늘드림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

여러 우수인력들이 조종사를 꿈꿀 수 있게 하고, 좌절 없이 그 꿈을

실현시켜 줄 실질적 희망사다리로서 조종인력 생태계를 더욱 풍부

하고 비옥하게 조성할 것“이라면서,

ㅇ “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조종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언제든

찾아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여 청년들의 든든한

조력자가 되어 주기를” 당부했다.

ㅇ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8개 항공사

및 훈련기관 등에 “하늘드림재단의 조기정착과 국가 조종인력 양성

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

과 성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“고 강조하고,

ㅇ “정부도 하늘드림재단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라 많은 역할을 

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다“고 말했다.

□ 한편, 하늘드림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-공공-민간의 사회적 

합의를 이루어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올해 3월부터 한국공항공사

에서 재단 설립준비단을 꾸려 대출제도, 설립 방안 마련 등 면밀한 

검토를 추진, 약 1년여 만에 출범하게 되었다.



ㅇ 하늘드림재단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 30억 원씩

총 60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될 예정이며, 향후 한국공항공사에서는 

매년 훈련기 시설사용료를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. 또한 항공사

에서도 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(무이자 대여)을 시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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